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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투약은 임상실무에서 전문적이고 책임감이 따르는 중요한 업무

로 모든 간호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Kim, Park, & Kim, 2012). 간호사들 또한 투약이 간호 업무 중 가장 중

요하며, 약물의 투약간호 및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환자 교육, 정확

한 의사 처방 이행 등을 위해 투약간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Park, 2011). 특히 경구, 피내, 피하, 근육, 정맥 및 국소 투약 등의 투약

업무는 간호사 근무조별로 12.6-21.2%의 직접 간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Kim & Park, 2010), 1일 평균 투약 건수가 52.2회에 달하고 있

어(Lee et al., 1998) 직접 간호업무 중 두 번째로 업무 빈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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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2011). 반면, 업무 빈도가 높을수록 사고 발생 빈도도 높아 병

원에서 발생하는 오류 중 33% 정도를 투약오류가 차지하고 있었으

며(Milch et al., 2006),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23%의 

간호사가 투약오류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Oh & Yoon, 2007).

투약 오류는 약물작용기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Oh & 

Yoon, 2007), 약물용량 계산 오류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Kim et al., 2012). 이러한 오류와 맞물려 간호사들은 약물에 대한 지

식이 부족하여 처방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투약 후 작용, 특이사

항, 부작용 등을 관찰 및 확인할 수 없으며, 주의사항 교육에도 자신

이 없고, 응급약물의 종류, 기전, 작용, 부작용, 용량계산 단위에 어

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Byeon et al., 2002). 

간호사는 투약을 최종적으로 수행하므로 환자에게 투약이 이루

어지기 전에 투약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

서, 간호사는 안전한 투약 간호를 위해 투약기술 및 투약 절차, 약물

의 축적 효과, 약물 상호작용, 약물의 흡수 및 배설, 반감기, 약물의 

억제효과나 상승효과 등에 대한 약물 관련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

다(Gibson, 2001). 이러한 간호사의 투약 간호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간호학과의 교과과정 내에 약리학 교과목을 개설하여 기

초적인 약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에 근무하는 간호사

들이 실무수행 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약리학 등의 기초간호자연

과학에 대한 기본지식의 부족이라고 하였으며(Choe & Shin, 1999), 

중환자실 간호사들도 약물의 부작용, 약물의 작용기전, 약물의 상

호작용, 약물의 내성, 의존, 금단에 대한 지식이 가장 부족하다고 하

였다(Choe et al., 2000). 더욱이 간호사는 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정

확하게 대처해야 하므로, 간호사들이 복잡한 간호실무 현장에서 보

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학부 약리학 교육 시 질환 

및 약물과의 관련성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임상 상황의 변화에 따

른 실질적인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Byeon et al., 2002). 

근래 들어 정부의 간호사 수급 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5년

간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1만 1,656명에서 1만 7,006명으로 증원되어 

52.1%가 증가되었고(Kwon, 2011), 간호 교육기관 수도 132개에서 201

개로 73곳이 증가하여(Korean Nurses Association, 2013) 동질한 교육

의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Kim et al., 2012). 그렇지만 새로운 간호

대학의 입시제도에 따라 생물 및 화학을 고등학교에서 이수하지 않

은 학생들의 간호학과 진학률이 높아져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약리

학을 포함한 기초간호자연과학에 대한 효과적인 강의 전달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Yoo, Ahn, Yeo, & Chu, 2008). 이와 더

불어, 유전학,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치료의학적인 기술과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임상약리

학적인 지식이 증가하고 있다(Lim, 2004). 또한 임상시험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1년에 승인된 건수는 45건이었으나 2011년 503건이었

으며(Ministry of Food & Drug Safety, 2012), 1999년 이후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신약개발도 꾸준히 증가하여 세계 10위 신약 개발국으로 

진입하는(Biotech Policy Research Center, 2010) 등의 국내에서 시행

되는 신약개발 관련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간호대학의 교과 과정에

도 이러한 변화가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간호사가 임상, 연구, 교육 분야에서 간호를 수행함

에 있어 기본이 되는 약리학 등의 기초과학적 지식은 간호사에게 

있어 환자간호의 질과 효율성 및 안전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

이며(Yoo et al., 2008), 투약과 관련된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의 

약물지식 및 적합한 약물계산 역량을 갖추는(Kim et al., 2012) 것이 

요구되므로, 간호사로서의 임상 실무 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효

과적인 약리학 교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간호학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약리교육에 대한 연구로는 

Choe 등(2000)이 약물의 기전과 효과에 대한 내용별 필요도를 탐색

하였으나 총론, 중추신경 약리, 마취제, 진통제, 소염제, 심혈관계 약

리, 항생제, 소화기계 및 호흡기계 약물의 9개 내용에 국한하여 필

요도를 살펴보았으며, Byeon 등(2002)은 중환자실 간호사만을 대상

으로 시행하였고, Lee와 Cho (2011)는 전문간호사 과정의 약리학 교

과목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를 시행하여, 임상간호사를 대상

으로 변화한 의료환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인 학부 약리 

교육내용에 대한 필요도 조사가 미흡하였고, 약리 지식과 임상실무

의 연계성에 대한 탐색도 시도되지 않았다.

이에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간호학과 학부과정의 약리학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

으로 약리 지식과 임상실무와의 연계성 정도와 학부 약리 교육 항

목의 필요도를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약리

지식과 임상실무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학부 약리학의 교육내용

에 대한 필요도를 확인하여 간호학과 학부 약리학 교육내용을 제

시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임상간호사의 약리학 지식과 임상실무와의 연계성을 파악한다.

2) 임상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약리학 지식과 임상실무와의 연계성

의 차이를 비교한다.

3) 임상간호사의 학부 약리학 교육 내용에 대한 필요도를 파악한다.

4) 임상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약리학 교육내용의 필요도에 대한 차

이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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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가 인지하는 약리학 지식, 학부에서의 약

리학 수업에 대한 필요도와 임상실무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 지역에 위치한 일개 간호대학의 RN-BSN 

(Registered Nurse to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과정 중에 있는 학

생들과 충청 지역에 위치한 2개 간호학과의 졸업생 중 현재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으며, 학부과정에

서 약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되 대학원 또는 전문간호사 

과정 중에 약리학의 교육과정을 재이수한 자는 제외하였다. 연구대

상자 표본 수는 G*Power version 3.1.2 (Erdfelder, Buchner, & Lang, 

2007)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중간 효과크기(r) = .3, 유의수준

(α) = .05, 검정력(1-β) = 0.9로 하였을 때, 표본크기는 112명으로 산출되

었다. 메일과 우편으로 회수된 자료가 112부에 도달할 때까지 자료

를 수집하였으며, 총 114부의 자료가 회수되어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 학부의 약리학 수업 내용에 대한 필요도

와 임상실무와의 연계성에 관련된 것으로 위험성은 전혀 없지만 연

구대상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

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

적,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자의 신분을 밝힌 동의서를 나누

어 주어 연구 참여를 허락한 자만을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설

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노출하지 않도록 익명으로 한다

는 점과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3. 연구 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최종학력, 현재 직위, 현재 근무부서, 간호사 

근무경력, 근무하는 병원의 병상 규모 및 의료기관의 유형을 조사

하였다. 학부 약리학 수업과 관련된 특성으로는 약리학 교과목의 

학점 및 이수 학년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약리학 지식

약리학 지식은 대상자가 인지하는 약리학 지식정도를 10점 만점

으로 하여 “매우 낮음” 0점에서 “매우 높음” 10점까지의 시각상사척

도(visual analog scale)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약

리학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간호사가 인지하는 약리학 지식과 임상실무와의 연계성

임상실무와의 연계성은 임상실무에서 약리학 지식이 필요한 정

도, 약리학 지식이 임상실무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 임상

실무 수행 시 약리학 지식을 적용하는 정도, 약리학 지식이 임상실

무수행과 관련된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정도의 4문항을 10점 만점

으로 하여 “매우 낮음” 0점에서 “매우 높음” 10점까지의 시각상사척

도(visual analog scale)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약

리학 지식과 임상실무와의 연계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학부 약리학 교육내용의 필요도

학부 약리학 교육내용의 필요도 문항은 2013년 자료수집 기간을 

기준으로 미국의 간호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Pharmacology and 

the Nursing Process 6th ed. (Lilley, Collins, Harrington, & Snyder, 2010)

과 국내 간호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기 쉬운 임상약리학(Kim & 

Kwon, 2012) 2권의 약리학 교과서의 총론과 각론 내용을 기초로 하

고,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약리학 교과목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Lee & Cho, 2011)와 기초간호학회에서 2013년 정책연구로 실시

한 『약물의 기전과 효과』 교과목의 표준 강의계획서 개발에 대한 

연구(Lee et al., 2013)를 참조하여 연구자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 본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문항의 내용타당도는 약리학을 담

당한 간호대학 교수 2인과 임상경력이 15년 이상인 수간호사 1인, 

임상약리학 교수 1인이 검토하였고, 이때 개발된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는 0.88이었다. 개발된 설문지로 임상경

력 10년 이상인 간호사 2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에 어려움이 없

는지와 이해가 안 되는 문항을 검토하도록 하여 설문지 문항을 최

종 구성하였다. 예비조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 α = .974이었다.

학부 약리학 교육내용의 필요도 문항은 총론 8문항, 각론 6문항, 

계통별 약물 16단원, 9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인 총론의 문

항은 약물요법의 목적, 약물작용의 원리, 약물의 체내순환,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 유해 약물작용, 신약개발, 약물 유전학, 

약물용량계산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론의 문항은 각 

신체 계통별 해부, 생리, 질병 개요, 각 약물의 기전 및 효과, 각 약물

의 유해작용(부작용), 각 약물의 금기증, 각 약물의 상호작용, 약물

별 간호중재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 약리학 교육내용의 

필요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5점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부 약리학 

교육내용의 필요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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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8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였고, 경기 1

개 대학 RN-BSN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과 충청 지역에 위치한 2개 

간호학과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구보조원과 함께 계산된 표본 수

에 도달할 때까지 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수집된 자료는 계산한 조사집단의 표본 수보다 많은 114명이었으

며, 수집된 모든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Chicago, IL)을 이용해 대상자 특

성을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으며, 학부 약리

학 교육내용의 필요도와 약리학 지식과 임상실무와의 연계성은 평

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임상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부 약리학 교육내용의 필요도와 약리학 지식과 임상실무와의 연

계성은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사후검정은 Duncan test로 검정하였다. 약리학 지식과 임상실

무 연계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통

계적 검정 시 유의수준은 p < .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대상자의 연령은 21세에서 43세

의 범위로 평균연령은 26.3 ± 4.6세였으며 30세 미만이 98명(86.0%)

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성별은 104명(91.2%)이 여성이었으며, 

학력은 4년제 간호대학 졸업생이 52명(45.6%)이었다. 대상자 중 64명

(56.1%)이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 규모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55명(48.2%)이 상급종합병원에, 48명(42.1%)이 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직위는 102명(89.5%)이 일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전체 대상자의 55명(48.2%)이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

으며 전체 대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임상경력은 평

균 2.5 ± 2.2년, 총 경력은 평균 3.5 ± 3.7년이었다.

약리학 수업과 관련된 특성으로 약리학 교과목 담당교수는 간

호학 전공 교수가 97명(85.1%)이었으며, 약리학 교과목 이수 학년은 

2학년 미만이 95명(83.3%)이었고, 약리학 이수 학점은 2학점이 77명

(67.5%)이었다. 임상실무 관련 특성은 약리학 지식이 부족하여 투약

오류나 오류가 일어날 뻔했던 경험을 한 간호사는 60명(52.6%)이었

고, 약리지식이 부족하여 환자가 호소하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 적

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지 못한 적이 있는 간호사가 64명(56.1%)이

었으며, 졸업 후 임상에서 약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61명

(53.5%)이었다(Table 1).

2. 약리학 지식과 임상실무와의 연계성

1) 약리학 지식과 임상실무와의 연계성 

대상자가 지각하는 약리학 지식은 평균 5.2 ± 1.7점(범위: 0-10)이

었다. 약리학 지식과 임상실무와의 연계성에서 임상실무수행 시 약

리학 지식의 필요도는 평균 7.9 ± 1.9점(범위: 0-10)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약리학 지식의 임상실무 적용 정도는 평균 6.8 ± 2.0점(범

위: 0-10)으로 가장 낮았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리학 지식과 임상실무와의 

연계성

대상자가 지각하는 약리학 지식은 총 경력에서 1년 미만과 3년 

이상 5년 미만 간호사들이 1년 이상 3년 미만과 5년 이상 간호사들

보다 약리학 지식 정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았으며(F =3.576, 

p = .016), 응급실, 중환자실,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일반병동, 

수술실이나 회복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비해 약리학 지

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 =2.429, p = .040). 임상실무에서의 

약리학 교과목의 필요도는 3년제 간호학과 졸업생에 비해 4년제 간

호대학 졸업생이 높았고(t=3.237, p = .002), 총 경력 3년 미만 경력 간

호사들이 3년 이상 경력 간호사들보다 필요도가 높았으며(F =2.837, 

p = .039), 외래 간호사들보다 병동이나 특수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

호사들이 약리학 교과목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F =3.749, p =  

.004). 임상실무수행 시 약리학 교과목의 만족도는 총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간호사들이 3년 미만과 5년 이상 간호사들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F =3.337, p = .022), 일반병동이나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간

호사들에 비해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낮았다(F =  

2.788, p = .021). 임상실무수행 시 약리학 지식의 적용은 외래 간호사

들의 약리학 지식적용 정도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 =2.981, p = .015) (Table 2). 

3) 약리학 지식과 임상실무 연계성과의 상관관계

약리학 지식은 임상실무 연계성의 하부 항목인 임상실무수행 시 

약리학 지식의 필요도, 임상실무 수행만족도, 약리학 지식의 임상

실무 적용정도, 임상실무수행 시 자신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Table 3). 약리학 지식이 높을수록 임상실무에서 약리학 

지식의 필요도(r= .23, p = .017)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실

무수행 시 만족도(r= .40, p < .001), 임상실무수행 시 약리학 지식의 

적용정도(r= .53, p < .001), 임상실무수행 시 자신감(r = .46, p < .001)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무수행 시 약리학 지식의 필요도



임상 간호사의 약리학 지식과 임상실무 연계성 및 교육내용 필요도 45

http://dx.doi.org/10.7586/jkbns.2014.16.1.41www.bionursing.or.kr

가 높을수록 임상실무 수행만족도(r= .58, p < .001), 약리학 지식의 

임상실무 적용정도(r= .55, p < .001), 임상실무수행 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64, p < .001). 약리학 지식의 임상실무 적용정도

가 높을수록 임상실무 수행만족도(r= .73, p < .001), 임상실무수행 

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73, p < .001). 임상실무수행 

시 자신감이 높을수록 약리학 지식의 임상실무 수행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r= .64, p < .001). 

3. 대상자가 인지하는 학부 약리학 교육 내용의 필요도

1) 학부 약리학 총론 교육내용의 필요도

약리학 총론 교육내용의 항목 중에서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하

다고 인지하는 항목은 약물용량계산으로 4.6 ± 0.6점이었고, 그 다

음으로 유해약물작용이 4.2 ± 0.7점,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

자가 4.1 ± 0.7점 순이었으며, 신약개발이 2.7± 0.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4). 4년제 졸업생이 3년제 졸업생보다 약물요법의 목

적(t=2.194, p = .030), 약물의 체내순환(t=2.189, p = .031), 약물의 작용

원리(t=2.470, p = .015), 약물용량계산(t=3.536, p = .001)이 더 필요하

다고 인지하였다. 총 경력에서 5년 미만 경력 간호사가 5년 이상 경

력 간호사들보다 약물용량 계산이 더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2.895, p = .036), 약물의 작용원리는 외래 간호사들보다 

병동이나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더 필요하다고 인지하

였고(F = 4.035, p = .002), 응급실과 기타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이 외래나 다른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보다 신약개발이 필

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F =3.713, p = .004), 중환자실과 외래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타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보다 약물

유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였다(F =2.499, p = .035). 500병상 미만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114)

Characteristics
n (%) or 

Mean ± SD
Characteristics

n (%) or 
Mean ± SD

General characteristics Age* General characteristics
   < 30 98 (86.0)    Outpatient department 7 (6.1)
   30-39.9 9 (7.9)    Others 5 (4.4)
   ≥  40 6 (5.3) Hospital volume*

26.3 ± 4.6    < 500 bed 21 (18.4)
Gender    500-999 bed 64 (56.1)
   Male 10 (8.8)    ≥ 1,000 bed 26 (22.8)
   Female 104 (91.2) Hospital Categories*
Education    Superior general hospital 55 (48.2)
   College nursing 62 (54.4)    General hospital 48 (42.1)
   University nursing 52 (45.6)    Others 9 (7.9)
Position Characteristics related Pharmacology professor’s major
   General nurse 102 (89.5)    to pharmacology    Nursing science 97 (85.1)
   Charge nurse 12 (10.5)    Medical science & others 17 (14.9)
Work experiences at current Grade at finishing pharmacology 
   department (yr)    course
   < 1.0 35 (30.7)    ≤ 2 95 (83.3)
   1.0-2.9 28 (24.6)    ≥ 3 19 (16.7)
   3.0-4.9 34 (29.8) Pharmacology credit*
   ≥ 5 17 (14.9)    2 77 (67.5)

2.5 ± 2.2    ≥ 3 35 (30.8)
Total work experiences (yr) Characteristics related to Near miss related to lack of 
   <  1.0 32 (28.1)    nursing practice    knowledge of pharmacology*
   1.0-2.9 22 (19.3)    Yes 60 (52.6)
   3.0-4.9 33 (28.9)    No 53 (46.5)
   ≥ 5 27 (23.7)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s 

3.5 ± 3.7    for drug side effects*
Current working department    Yes 48 (42.1)
   General ward 55 (48.2)    No 64 (56.1)
   Emergency room 9 (7.9) Re-education of pharmacology*
   Operating or recovery room 11 (9.7)    Yes 61 (53.5)
   Intensive care unit 27 (23.7)    No 52 (45.6)

*M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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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5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서 근

무하는 간호사들보다 신약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F =7.527, p = .001), 1,0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들이 1,000병상 미만 규모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보다 약물용량

계산을 더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F = 6.310, p = .003). 

2) 학부 약리학 각론 교육내용의 필요도

약리학 각론 교육내용의 항목 중에서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하다

고 인지하는 항목은 약물별 간호중재로 평균 4.3 ± 0.7점이었다(Ta-

ble 4). 4년제 졸업생이 3년제 졸업생보다 각 신체 계통별 해부, 생리, 

질병 개요(t =2.907, p = .004), 각 약물의 기전 및 효과(t =2.452, p =  

.016), 약물의 금기증(t=2.099, p = .038), 약물별 간호중재(F =3.977, p =  

.002)가 더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총 경력에서는 1년 미만과 3

년 이상 경력 간호사들이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경력 간호사들보다 

약물별 간호중재가 더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4.234, p = .007). 약물의 유해작용(부작용)의 경우에서는 외래 간호

사들보다 외래 이외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더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고(F =2.926, p = .016), 약물의 금기증에서 수술실과 회

복실, 중환자실, 기타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일반 병동과 응

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더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F =  

3.977, p = .002), 약물의 상호작용에서는 외래 근무 간호사가 필요도

를 가장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3.985, p = .002). 500병상 

미만 규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보다 500병상 이상 규모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약물별 간호중재가 더 필요하다고 인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3.152, p = .047). 

3) 계통별 약물 교육내용의 필요도

계통별 약물 교육내용의 필요도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

은 응급 시 사용되는 약물로 4.6 ± 0.7점이었고, 혈액계통에 작용하는 

약물 4.4 ± 0.5점, 순환계통 및 비뇨계통에 작용하는 약물 4.4 ± 0.6점, 

진통제가 4.4 ± 0.7점으로 나타났으며, 피부과용 약과 안과용 약물이 

각각 3.1± 0.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부 항목별로는 혈액계통Ta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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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mong Knowledge of Pharmacology and Per-
ceived Connectivity in Clinical Practice (N = 114)

Variables
Knowledge

r (p)
Need
r (p)

Satisfaction
r (p)

Application
r (p)

Confidence
r (p)

Knowledge 1
Need .23 (.017) 1
Satisfaction .40 ( < .001) .58 ( < .001) 1
Application .53 ( < .001) .55 ( < .001) .73 ( < .001) 1
Confidence .46 ( < .001) .64 ( < .001) .64 ( < .001) .73 ( <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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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용하는 약물인 항혈액응고제와 혈전용해제가 각각 4.6 ± 0.6점

으로 가장 높았고, 순환계통에 작용하는 약물인 항고혈압제와 협심

증 치료제가 각각 4.5± 0.6점, 혈액계통에 작용하는 약물인 항혈소판

제제가 4.5± 0.6점, 수액과 전해질이 4.5± 0.7점이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약리 

지식이 임상실무에서의 필요성, 업무 만족도, 임상실무에서의 적용 

정도, 임상업무 수행 시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약리 지

식과 임상실무 연계성 정도를 알아보고, 학부 약리 교육 항목의 필

요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임상간호사들이 인식하는 약리 지식과 임상실무와의 연계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약리 지식이 임상실무에 필요한 정도는 10점 만

점에 7.9점이었고, 약리 지식이 임상실무 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임상실무 수행과 관련된 자신감에 미치는 정도는 각각 7.4점 

및 7.5점 이었다. 이는 병태생리학과 임상실무 연계성 정도를 살펴본 

Cho, Shin과 Choi (20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Cho 등(2013)의 

연구에서는 병태생리학 교육내용에 대한 필요도가 3점 만점의 2.3 

(10점 만점 환산 시 7.7), 병태생리학 지식과 임상실무 수행의 자신감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7.7점 및 7.4점이었다. 한편, 임상간

호사들이 약리지식과 임상실무 연계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Table 5. Need of Pharmacology Educational Contents by Body System-specific Drugs (N = 114)

Body system-specific drug Mean ± SD     Body system-specific drug Mean ± SD           Body system-specific drug Mean ± SD

Anti-infective and anti-inflammatory Central nervous system drugs Digestive   system drugs
   drugs    General anesthetics    Acid-controlling drugs 3.9 ± 0.7
   Antimicrobial drugs 3.9 ± 0.7       Inhalation anesthetics 3.6 ± 0.7    Bowel disorder drugs 3.9 ± 0.7
   Antiviral drugs 3.9 ± 0.7       Intravenous anesthetics 3.7 ± 0.7    Antiemetic and anti-nausea drugs 3.8 ± 0.7
   Antifungal drugs 3.7 ± 0.7    hypnotics 3.9 ± 0.7    Laxatives and antidiarrhea agents 3.8 ± 0.8
   Anti-tubercular drugs 3.8 ± 0.7    Antidepressants 3.8 ± 0.6    Inflammatory bowel disease drugs 3.8 ± 0.7
   Total 3.8 ± 0.6    Psychotherapeutic drugs 3.7 ± 0.6    Total 3.8 ± 0.7
Anti-cancer drugs    Anti-anxiety drugs 3.7 ± 0.6 Reproductive drugs
   Alkylating drugs 3.4 ± 0.6    Anti-Parkinsonian drugs 3.7 ± 0.6    Gonadal hormone drugs 3.5 ± 0.8
   Metabolic inhibitors 3.5 ± 0.7    Anti-epileptic drugs  3.9 ± 0.6    Uterotonics 3.5 ± 0.8
   Antibiotics 4.0 ± 0.8    Total 3.7 ± 0.5    Total 3.5 ± 0.7
   Phytogenic alkaloids 3.3 ± 0.6 Cardiovascular drugs Metabolic drugs
   Hormone drugs and targeted 3.6 ± 0.8    Anti-hypertensive drugs 4.5 ± 0.6    Anti-diabetic drugs 4.3 ± 0.7
      agents    Anti-anginal drugs 4.5 ± 0.6    Thyroid and anti-thyroid drugs 4.0 ± 0.7
   Total 3.5 ± 0.6    Heart failure drugs 4.4 ± 0.6    Pituitary drugs 3.9 ± 0.7
Immune therapeutics    Anti-arrhythmic drugs 4.4 ± 0.6    Adrenal drugs 4.1 ± 0.8
   Immunosuppressant drugs 3.8 ± 0.7    Diuretic drugs 4.4 ± 0.7    Osteoporosis drugs 3.7 ± 0.7
   Immunopotentiator    Anti-lipidemic drugs 3.9 ± 0.8    Vitamins and minerals
      Human immunoglobulins 3.4 ± 0.8    Total 4.4 ± 0.6       Fat-soluble vitamins 3.4 ± 0.6
      Interferon 3.3 ± 0.8 Blood system drug       Water-soluble vitamins 3.4 ± 0.6
      Interlukin-2 3.3 ± 0.8    Coagulation modifier drugs 4.6 ± 0.6    Total 3.8 ± 0.6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3.3 ± 0.8    Thrombolytic agents 4.6 ± 0.6 Dermatologic drugs 3.1 ± 0.6
         factors (G-CSF)    Anti-platelet agents 4.5 ± 0.6 Ophthalmic drugs 3.1 ± 0.6
   Total 3.4 ± 0.7    Hemostatic agents 4.3 ± 0.7 Emergency drugs 4.6 ± 0.7
Analgesics    Anemia drugs 4.1 ± 0.8 Disinfectants 3.6 ± 0.8
   Narcotic analgesics 4.4 ± 0.7    Fluids and electrolytes 4.5 ± 0.7
   Non-narcotic analgesics 4.4 ± 0.7    Total 4.4 ± 0.5
   Total 4.4 ± 0.7 Respiratory drugs
Autonomic nervous system drugs    Anti-histamines 4.2 ± 0.7
   Sympathetic nervous system drugs    Bronchodilators 4.3 ± 0.6
      Adrenergic drugs 4.2 ± 0.7    Bronchial asthma drugs 4.1 ± 0.7
      Adrenergic-blocking drugs 4.2 ± 0.7    Decongestants, anti-tussives, 4.1 ± 0.7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and expectorants
      drugs    Total 4.2 ± 0.6
      Cholinergic drugs 4.2 ± 0.7
      Cholinergic-blocking drugs 4.1 ± 0.7
   Muscle relaxants 3.8 ± 0.7
   Local anesthetics 3.8 ± 0.7
   Total 4.1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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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리 지식 점수는 5.2점으로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특히 병원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간호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약리 지식 점수는 4.7

점인 반면, 임상실무에 있어 약리 지식의 필요성 인식 정도는 8.5점, 

임상실무 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7.7점으로 높게 인식하

고 있어 임상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간호사들에 비하여 이들이 인

지하는 약리학 지식 점수는 낮고 임상실무에서 약리지식의 필요성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King (2004)의 연

구에서도 간호사들은 약물 교육에 대해 불만족해 하며, 이는 간호

사 자격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게 되므로 약물 투약, 환자 사정 및 

환자 투약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리 지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학과 학부 과정

에서 임상 실무에 대비한 약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약리학 지식 점수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임상

실무 만족도(r= .40), 임상실무 적용 정도(r= .53), 임상실무에 있어 자

신감(r= .46)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 등

(2013)의 연구에서 병태생리학 지식과 임상실무 연계성(r= .23), 자신

감(r= .18), 만족도(r= .19)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결과와 유사하

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약리지식과 임상실무와의 상관성이 병태생

리학 지식과 임상실무와의 관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질병

발생과정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질병발생기전에 대한 이해로 환자의 

증상을 관리하는 데 요구되는 병태생리지식보다는 환자에게 직접 

간호로 제공되며 업무 빈도도 높은 투약업무와 관련된 약리지식이 

임상실무에서의 만족감과 자신감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임상실무에서의 만족도 및 자

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임상실무에 기반한 약리 지식의 교육이 더

욱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이수 학점의 보강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추가 분석 결과에서 학부 과정에

서 약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간호사들이 지각한 약리학 지식 점

수가 5.92 ± 2.01로 2학점 이하로 이수한 간호사들이 지각한 지식 점

수인 4.84 ± 1.46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t= -3.25, p = .002) 높았

던 결과에 기반하여 제언하는 것으로, 간호학과 교과과정에서 약

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학점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비해 병동, 응

급실, 중환자실 및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약리지식과 임

상에서의 필요성, 업무 만족도, 적용 정도 등의 임상실무와의 연계

성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간호학과 학부를 졸업

한 직후 병원에 취업하는 간호사들 대부분은 병동, 응급실, 중환자

실, 수술실 등에 배치되며 외래에 배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

을 고려하여, 학부에서는 병동 및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약리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특히나 효

과적인 약리 교육을 위해서는 역할극, 소그룹 토의법, 환자사례를 

이용하여 임상 시나리오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수업 등 다양한 교

수 학습법을 적용하여 투약 간호에 대한 임상 수행 능력을 향상시

킬 필요가 있겠다(Banning, 2003).

약리학 교육 내용 중 총론 부분에서 임상간호사들이 필요도가 

가장 높다고 여기는 항목은 약물용량계산이었으며, 다음으로 약

물 유해반응, 약물 효과에 대한 영향 요인, 약물 체내 순환, 약물 작

용의 원리 순으로 필요도가 높았다. 이는 Byeon 등(2002)과 Choe 등

(2000)의 연구에서 임상간호사들이 약물의 부작용, 약물의 작용기

전 및 효과에 대해 교육 필요도가 높았던 항목과 일치하였다. 그렇

지만, Byeon 등(2002)의 연구에서 주사약 용량계산에 대한 교육 필

요도가 매우 낮았던 항목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약물용량계

산에 대한 중요성은 1년 미만 근무간호사와 1,000병상 이상 병원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근 간호대학생의 약물계산역량에 대한 Kim 등(2012)의 연구에서 

약물계산 역량이 높은 군으로 분류된 대상자가 61.7%로 높지 않았

고, Dilles, Vander Stichele, Van Bortel과 Elseviers (2011)의 연구에서도 

간호학생의 약물 용량 계산에 대한 평균 점수가 52.9-61.8%로 높지 

않았다. McMullan, Jones와 Lea (2010)의 연구에서도 약물계산 시험

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간호사가 89%로 제시되어 실제 임상에서 근

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약물계산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Kim 등(2012)이 제언한 바와 같이 약물계산 역량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인 약물계산에 대한 불안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약물계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방안의 개발 및 적용

이 학부 약리 교육과정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가 시행되고 있는 신약개발과 약물

유전학에 대한 필요도 인식은 가장 낮았다. 이는 신약 개발 등은 일

부 병동 및 연구 간호사들에게 국한된 업무로 진행이 되고 있어 일

반 임상간호사들에게는 그 교육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여겨

지며, 약물유전학 지식 또한 현재 표적 항암치료제를 중심으로 극

히 일부만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어(Shin & Lee, 2011) 일반 간호사들

이 인식하는 교육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약물 각론에서는 각 약물별 간호중재, 약물 상호작용, 각 약물의 

유해작용, 각 약물의 기전 및 효과, 금기증에 대한 교육 필요도가 모

두 4.1-4.3으로 유사하게 높았으며, 신체 계통별 해부, 생리, 질병 개

요만 3.9점이었다. 이는 약리학 과목에서의 약물 각론에 대한 교육 

필요도에 대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부학과 생리학의 기초

과목에서 학습하는 내용과 계통별 질환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약물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리학 지식을 갖추

어야 하며, 약물 투약은 질병의 치료와 관련하여 이해하여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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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약리학 교육 시 각 약물에 대한 세

부 지식뿐만 아니라 약물기전 및 약물치료와 관련된 생리 및 질병 

개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러한 결과는 해부학, 생리학 및 미생물학 등의 기초간호과학 과목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1, 2학년에서 약리학을 이수한 간호사들이 

지각한 약리지식 점수인 5.08± 1.63보다 기초간호과목을 이수한 후 

질병관련 전공수업과 실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3, 4학년에서 약리학

을 이수한 간호사들의 약리학 지식 점수가 5.74 ± 2.10으로, 3, 4학년 

때 약리학을 이수한 간호사들이 약리 지식 점수를 더 높게 지각하

는 것과도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약리 교육 내용의 이해도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리 교과목

의 이수 학년을 기초간호과목 이수를 마친 3학년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비해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및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약

물 유해반응, 금기증, 약물상호 작용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유의하

게 높았다. 이는 주로 환자들에게 가정에서의 약물 복용을 교육하

는 외래간호사들에 비해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직접 환자

에게 약물을 투약한 후 약물 유해반응 및 약물 효과를 관찰하여야 

하는 간호사들의 투약 관련 업무와 관련된 결과로 생각된다.

계통별 약물 중에서 교육필요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응급약

물로 5점 만점에 4.6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심혈관계 약물, 혈액계

통에 작용하는 약물, 진통제가 4.4점으로 필요도가 높았다. 반면, 피

부과용 약, 안과용 약이 필요도가 3.1점으로 가장 낮았다. 세부 약

물별로는 항혈액응고제와 혈전용해제의 교육필요도가 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항혈소판제, 항고혈압제, 협심증치료제, 수

액과 전해질이 4.5점으로 교육필요도가 높았다. 반면, 항생제 계열

을 제외한 항암제 및 면역강화제와 비타민제가 3.3-3.6점으로 교육

필요도가 가장 낮았다. 이를 총론, 중추신경 약리, 심혈관계 약리, 

소화기계 및 호흡기계 약물 등 9개 항목에 대한 교육요구도만 조사

한 Choe 등(2000)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데 제한이 따르긴 하지

만, 심혈관계 및 진통제 약물과 항응고제 및 항고혈압제제의 교육 

요구도가 높았던 Choe 등(2000)의 연구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Byeon 등(2002)이 중환자 간호사에게 시행하였던 연

구에서 항암제에 대한 교육 필요도가 낮았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종양 환자 등 일부 환자에게 국한되게 사용되는 약

물인 항암제와 면역억제제 등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낮은 반면, 고혈

압, 이뇨제, 당뇨병 치료제 등 다빈도 질환에 사용되어 다수의 환자

에게 빈번하게 투여되는 약물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점이 제한되어 모든 약물에 대한 교육이 어려

운 학부 약리학 교육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빈도 사용 약물을 중심으로 약리 교육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추가 분석 결과에서 1년 미만 경력 간호사가 1년 이상 

경력 간호사에 비해 자율신경계 약물 및 진통제에 대한 교육필요

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생식계통 약물에 대한 교육필

요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므로 학부 교육 내용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부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 연구이므로 연

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따르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간호

사들이 지각하는 약리 지식 정도와 이와 관련된 임상 실무에서의 

약리 지식의 필요도, 활용정도, 임상수행 자신감과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임상간호사들이 인

식하는 학부 약리교육 내용 중 필요도가 높은 항목을 제시함으로

써 추후 학부 약리교육이 임상에서 요구되는 약리 관련 역량을 높

이고 임상간호와의 연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부 약리 교육 

내용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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